
 아트앤스터디 www.artnstudy.com 

이연식. 치명적 미술. 5강 

 

 

치명적인 종교, 치명적인 여인 

 

 

 

치명적인 기독교 

 

  “나는 그가 가지고 있는 기다란 금창을 보았다. 창끝에는 불꽃이 있었다. 그 불꽃은 여러 

차례 내 가슴을 찌르다가 창자까지 관통하는 듯했다. 그가 창을 빼내자 나는 마치 창자마저 

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을 느꼈고, 이어 나는 신의 커다란 은총의 불에 휩싸임을 느꼈다. 고

통이 너무 커서 나는 신음을 했다. 그러나 그 극단적 고통의 달콤함이 얼마나 크던지 나는 

거기에서 빠져나가고 싶지 않았다.”1 

 

조토 디 본도네(Giotto di Bondone, 1266~1337)가 최후의 심판과 지옥을 묘사한 그림  

- 형벌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묘사했는데, 그 중에서도 성기를 잡아당기고 절단하

는 등의 형벌이 두드러진다. 

 

“수산나와 장로들” 

- 구약성경의 <다니엘서>에 실린 이야기 

- 틴토레토, 루벤스, 렘브란트의 그림 

- 여성화가 아르테미시아 젠틸레스키(Artemisia Gentileschi, 1593~1652)의 그림 

- 아버지의 동료 화가 아고스티노 타시(Agostino Tassi, 1578~1644)와의 송사(訟事) 

 

“다윗과 밧세바” 

- 렘브란트, 얀 스텐의 그림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1 조르주 바타유가 테레사 수녀의 수기를 인용한 것. 『에로티즘』, 조한경 옮김, 민음사, 2009. 262~263쪽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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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오쟁이 진 남편” 

- 늙어 힘없는 남편, 성 요셉 

 

천사는 여자? 남자? 

- 로세티(Dante Gabriel Rossetti, 1828~82)가 그린 <수태고지> 

 

“롯과 딸들의 이야기” 

- 소돔이 멸망한 뒤, 이 세상에 셋만 남은 롯과 두 딸의 근친상간 

 

까다로운 의문 

- 아담의 배꼽, 조물주의 내장 

 

 

도판 목록 

 

<성 테레사의 열락>, 잔 로렌초 베르니니, 대리석, 1645~52년.  

<신부와 수녀>(베네통 광고). 올리비에로 토스카니(Oliviero Toscani, 1942~).   

<음욕의 죄를 지은 수도사들과 여인들>(스크로베니 예배당 벽화 <최후의 심판>의 부분), 

조토 디 본도네, 프레스코, 1300~05년.  

<목욕하는 수산나>, 야코포 로부스티 틴토레토, 1555~60년. 

<수산나와 장로들>, 렘브란트, 캔버스에 유화, 1647년. 

<수산나와 장로들>, 페테르 파울 루벤스, 패널에 유화1610~12년.  

<수산나와 장로들>, 아르테미시아 젠틸레스키1610년. 

<밧세바>, 렘브란트 판 레인, 캔버스에 유화, 1654년.  

<밧세바>, 얀 스텐, 패널에 유화, 1659년경.  

<성모와 요셉, 엘리사벳과 함께 한 예수와 요한(카니자니 성가족)>, 라파엘로, 패널에 유화, 

1507~08년경.  

<성가족>, 미켈란젤로, 패널에 유화, 1504-05년.  

<수태고지>, 단테 가브리엘 로세티, 72.9×41.9cm, 1849~50년, 테이트 미술관, 런던.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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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수태고지>, 시모네 마르티니, 패널에 템페라, 265×305cm, 1333년, 우피치 미술관, 피렌체.  

<천사와 싸우는 야곱>(생 쉴피스 성당 벽화), 외젠 들라크루아, 회벽에 유화, 1854~61년. 

<롯과 딸들>, 알트도르퍼. 패널에 유화, 1537년. 

<롯과 딸들>, 헨드릭 골치우스, 캔버스에 유화, 1616년. 

<롯과 딸들>, 오토 딕스, 1939년. 

<아담의 창조>(시스티나 예배당 천장화),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, 프레스코, 1508~12년. 

 

 

치명적인 여인 

 

팜 파탈(femme fatale)이란? 

 

갑옷을 걸친 악마 

- 잔 다르크(Jeanne d'Arc, 1412~31) 

 

<자유의 여신상(Liberty Enlightening the World)> 

- 프랑스의 국가 상징인 ‘마리안(Marianne)’ 

- 들라크루아, <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> 

- 프랑스 대혁명 때 등장한 프랑스의 국가 상징으로, 반동과 압제에 대한 민중의 저항, 공

화국으로서의 프랑스가 지닌 이상과 전망의 집약체.  

 

어떤 정파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 달라진 마리안의 모습.  

- 진보적이고 민중적인 정권에서 마리안은 고대 로마에서 해방된 노예들이 썼다는 붉은 모

자(프리지아 모자)를 쓰고 옷은 풀어헤쳐 가슴과 허벅지 등을 드러낸 모습.  

- 반면 부르주아지가 장악한 보수적인 정부가 들어서면 마리안은 옷으로 몸을 꽁꽁 싸맸다. 

‘정숙한 마리안’은 의자에 앉거나, 두 발을 나란히 놓고 서 있는 쪽. 또 ‘정숙한 마리안’은 프

리지아 모자 대신에 곡물의 이삭이나 월계수로 된 관을 쓰거나 빛살이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

태양의 관을 쓴다. 바로 오늘날 뉴욕항의 앞바다에 서 있는 <자유의 여신상>의 모습. 이처

럼 여성의 이미지는 정치적 입장이 격렬하게 충돌하는 싸움터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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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딧 -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베고 이스라엘을 구한 여걸 

 

살로메 - 헤로데를 유혹하여 세례 요한의 목을 베게 하다.  

 

‘세기말(fin de siècle)’의 팜 파탈 

 

영화 <감각의 제국(愛のコリーダ)>(1976년) 

- 도쿄의 요정(料亭) <요시다야(吉田屋)>의 주인이었던 이시다 기치조(石田吉蔵)는 나고야에

서 온 게이샤(芸者) 아베 사다(阿倍定, 1905~?)를 요정의 지배인으로 들였다. 기치조에게는 

부인이 있었고 아베 사다에게는 애인이 있었지만 둘은 눈이 맞아서는 은밀히 정사를 나누다

가 마침내 도피 여행을 떠난다. 1936년 5월의 일이다.     

- 여행지의 여관에서 사다는 끈으로 기치조의 목을 졸랐고, 기치조는 아찔한 쾌감을 느꼈

다. 사다는 기치조가 잠든 뒤 다시 그의 목을 졸랐다. 기치조가 숨이 끊어지자 사다는 그 

동안 자신에게 크나큰 기쁨을 주었던 기치조의 성기를 잘라서 여관을 떠났다.  

- 도쿄의 다른 여관을 전전하다 체포된 아베 사다는 기치조를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

기 위해 죽였다고 진술했다. 그녀는 6년형을 선고받았다가 뒤에 은사(恩赦)를 받아 1941년

에 석방되었는데, 1970년대 초에 행방불명되었다.  

- 일본의 좌파 영화감독 오시마 나기사(大島渚, 1932~)가 이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것. 

 

 

도판 목록 

 

<샤를 7세의 대관식에 참석한 잔 다르크>, 장 오귀스트 도미니크 앵그르, 캔버스에 유화, 

1854년.  

<자유의 여신상>, 프레데리크 오귀스트 바르톨디 등, 철골 구조 위에 동판, 1875~84년, 받

침대 포함 93m, 리버티 섬, 뉴욕.  

<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>, 외젠 들라크루아1830년.  

<공화국>, 오노레 도미에, 캔버스에 유화, 1848년.  

<홀로페르네스의 목을 베는 유딧>, 미켈란젤로 메리시 다 카라바조, 캔버스에 유화, 

1598~99년.  

<홀로페르네스의 목을 베는 유딧>, 아르테미시아 젠틸레스키, 캔버스에 유화, 1614~20년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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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살로메>, 귀스타브 모로,  1874~76년.  

<살로메(출현)>, 귀스타브 모로. 1876년. 

<‘살로메’를 위한 삽화>, 비어즐리, 1893년. 

<살로메>, 로비스 코린트, 캔버스에 유화, 1900년. 

<죄>, 프란츠 폰 슈투크(Franz von Stuck, 1863~1928), 캔버스에 유화, 1893년. 

<죄>, 프란츠 폰 슈투크, 캔버스에 유화, 1899년. 

<스핑크스의 애무>, 크노프, 1896년. 

<이스타르>, 크노프, 1898년. 

<스핑크스의 키스>, 프란츠 폰 슈투크, 캔버스에 유화, 1895년.  

<나나>, 에두아르 마네, 캔버스에 유화, 1877년. 

<유딧>, 클림트, 유화, 1900년. 

<감각의 제국>(1976년) 영화 장면 

<성 안토니우스의 유혹>, 마르틴 숀가우어, 인그레이빙, 1480~90년.  

<성 안토니우스의 유혹>, 펠리시앙 롭스(Felicien Rops 1833~98), 종이에 색연필과 과슈, 

1878년.  

 

 

 


